
제주도에위치한(주)월자제지와월자포장이제주도관내

발생하는감귤박을이용, 골판지용원지원료로사용하는방

법을개발해주목을끌고있다. 

한림읍금능농공단지내에있는(주)월자제지는도내감귤

가공공장에서감귤농축액을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감

귤박(껍질)슬러지을 재활용해 골판지원지 원재료인 폐지와

혼합해,고품질의원지를생산하는데성공했다.

고추월(주)월자제지사장은“4개감귤가공공장에서쏟아

지는감귤박은연간6만톤가량에이르고있다”며감귤박의

안정적인자원화를이룩하는데많은공헌을할것으로기

된다고전했다. 

현재 감귤박 중 일부는 축산사료와 비료, 연료 등으로 사

용되고있으나소비량이적어상당량은많은비용을들여해

양투기를하고있는것이현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 (주)월자제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독일의 아쿠엑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주도 현지법인 (주)아쿠엑스 에코 시스템과 컨소

시엄을구성, 적극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기로하 으며, 감

귤 주스 생산시에 발생되는 감귤박을 재활용하여 골판지용

원지의원료로공급하기로협약을체결한후사업진행에

하여구체적인협의를추진중이라고전했다. 

(주)월자제지는현재국민 삼림공학부제지공학과연구

팀과 골판지용원지 개발에 꾸준히 연구하는 등 환경폐기물

을자원으로재활용하여, 친환경사업체로거듭발전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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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상황이다. 

고추월 사장은“감귤박을 원료로 생산한 골판지

용원지로제작한골판지상자는기존의폐지100%

원료로제작한골판지상자보다파열강도, 압축강도

가뛰어나, 운송에따른농수산물파손을크게줄여

줄것으로기 되고있다”고전했다. 

또한 감귤박에 함유되어있는 향균성분이 농산물

부패를감소시켜저장성이탁월한것으로확인되어

고품질의농산물을출하하여농가소득에이바지할

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감귤박을 활용한 골판지 상자 제작을 통해

원가절감은물론, 감귤관련업체및농가에저렴한

골판지상자를공급해완전히리싸이클이되어농가

의경쟁력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고추월 사장은“감귤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방

지, 해양투기처리비용 절감, 고품질의 친환경골판

용원지 생산에 따른 재활용효과가 기 된다”며 현

재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특허출원을 해 놓았

다”고전했다.

1960년, 청과물 상점인 월자상회를 시작한 고추

월 사장는 청과물 유통사업에서 포장은 매우 중요

하다는 판단 아래 84년 부도난 포장회사를 인수하

면서, 포장과의인연을맺게됐다고밝혔다.

제주도내‘또순이사장’으로통하는 표적인여

성기업인고추월사장은제주 학교행정 학원최

고경 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골판지 상자 제

조및판매, 골판지원단, 하우스감귤박스제조및

판매를 하고 있는 월자포장과 골판지용 골심지와

라이너를 생산하는 (주)월자제지, (주)그린자원의

표이사로재직중이다. 

최고품질의 강화골판지를 위한 최고 품질의 원

단을 생산한다는 목표아래 혁신적인 품질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고추월 사장은 제주상공회의소 여

성부회 회장과 금능농공단지협의회 회장, 한국여

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수석부회장등을역임했으

며 96년 추월장학회를 설립해 장학사업도 실천하

고있다.

1994년 상공자원부장관 표창장 수상을 시작으

로제주도지사표창장,  전국모범중소기업인표창

장을 수상했으며, 제주도 신지식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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